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옐로우시티 장성서 만나는 로맨틱 봄꽃 여행장성의

봄은튤립과함께온다 웬 튤립이냐고하겠지만장성이 옐로

우시티로 불리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

것이다 옐로우시티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

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뜻한다 장성군

은노란황금빛이가득하고따사롭게빛나는색깔있는도시를

조성하기위해전국최초의컬러마케팅인 옐로우시티프로젝

트를벌이고있다

그렇다면왜튤립일까 노란튤립을 빈센트의봄 축제의대

표 꽃으로 정한 까닭은 노란색을 대표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

고흐이고고흐가태어난나라가바로튤립으로유명한네덜란

드이기때문이다

올해 축제 주제는 옐로우시티! 낭만 봄꽃여행이다 장성역

부터장성공원입구까지튤립과팬지등으로아름다운꽃정원

과꽃길을조성했다 장성역 광장에조성한봄꽃정원 빈센트

의정원쌍둥이정원등이주요볼거리다

개막일인 7일 매일시장 입구에서 오프닝 무대와 함께 지역

음악인이준비한거리공연이이어진다

매일시장입구에는공방카페소품가게등 40여개업체가

참가해 청년마켓먹거리마켓친환경마켓플라워마켓 등 플

리마켓을마련했다

장성공원에서꽃과함께봄의낭만을즐길수있는시화전도

열릴예정이어서관광객의감성을자극할것으로보인다

찬란한담홍빛고불매감상 백양사인근신록은덤빈

센트의 봄을 관람했다면 백양사에 들러 고불매(古佛梅)를 구

경하는것도추천할만하다

우리나라 4대매화인고불매는 2007년천연기념물제 486호

로 지정됐다 1700년께 백양사 스님들이 현재보다 북쪽으로

100여m 떨어진 옛 백양사앞뜰에 여러 그루의매화나무를 심

어서가꿔왔다고한다 철종 14년(1863년)에 절을현재의위치

로옮겨지으면서그때까지살아남은홍매와백매를한그루씩

같이옮겨심었는데홍매인고불매만살아남았다 고목의품격

이 남다른 고불매는 담홍빛 꽃의 색깔도 뛰어나지만 향 또한

매혹적이다 희한하게도한그루매화에서발산하는향히백양

사경내를가득채울정도로짙다

빈센트의봄이열리는이번주말까지는고혹적인고불매의

자태를감상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

백양사일대신록은장성이선사하는또다른선물이다 산길

을따라조금만걸으며백양사를에워싸는백암산의신록만구

경해도압도적인신록의아름다움에숨이턱막힐정도다

백양사까지가는길은좀돌아서가더라도새로난도로대신

옛도로로갈것을권한다 때맞춰핀벚꽃을조금더가까운곳

에서감상할수있는데다이곳에훨씬더많은벚나무가심어

져 있기 때문이다 도로가에 탐스럽게 피어 있는 벚꽃을 제대

로감상하며봄의절정을만끽할수있다

유두석장성군수는 가족이나연인과함께봄나들이를계획

하고 있다면 꼭 장성군에 방문해달라며 빈센트의 봄 축제

에 와보면 장성의 봄이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

을것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@kwangjucokr

장성김용호기자 yongho@kwangjucokr

오는 7일부터장성역과장성공원일대에서는정원축제인 장성 2018 빈센트의봄이열려지천이샛노란튤립으로물든다 지난해행사가열렸던장성역광

장전경 장성군제공

옐로우시티 장성으로 로맨틱 꽃여행 떠나요

백양사고불매장성북하면벚꽃길

장성역장성공원튤립팬지꽃길탄성

빈센트정원쌍둥이정원볼거리풍성

거리공연플리마켓시화전등행사다채

백양사들러고불매고혹적자태감상도

78일 2018 빈센트의 봄

꽃의 도시 장성군이 4월 네

덜란드를 대표하는 꽃 노란 튤

립으로환상적으로변신한다

장성군은 78일 장성역과

장성공원일대에서정원축제인

장성 2018 빈센트의봄을개최

한다

장성군은 4년 전 옐로우시

티 장성의매력을느낄수있는

꽃 정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

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빈센트

의봄을시작했다 이행사는한

인터넷사이트에서 4월에 가야

할 축제 10선에 꼽히며 유명세

를탔다

장성군이 산수유와 황금느릅나무 8000

주를 읍면과 지역 사회단체에 배부하는

내나무갖기캠페인을벌였다

지난 28일 장성군민회관에서열린행사

에는 11개 읍면 관계자와 3개 실과소 관

계자 33개사회단체회원 상무대장병등

250여명이참석했다

장성군을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곳

으로 만드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로 열

린 이날 캠페인에서 사회단체 회원 군장

병등에게배부된나무는각각읍면공한

지나도로변등지에심어진다

군은심은나무가주민의관심속에서건

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 돌보미 사업과

연계해지속적으로사후관리할방침이다

장성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시작된

내나무갖기캠페인에대한군민호응도

가매우높다며 지금까지총 2만주의나

무가장성곳곳에심어졌다고말했다

장성김용호기자 yongho@

지난 28일장성군민회관앞에서진행된 내나무갖기캠페인에서군관계자가묘목을

참가자에게배부하고있다 장성군제공

장성군내나무갖기캠페인읍면 등에 8000주 배부


